
웅진폴리실리콘, 염산 대량누출 사고
1월12일 상주공장에서 200톤 누출 … 탱크·배관 연결밸브 동파로 터져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에서 1월12일 유독물질인 염산(Hydrochloric Acid)이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

다.

1월12일 오전 11시3분 경북소방본부 상황

실에 첫 신고가 들어왔고, 다른 주민이 7분

후 경북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장은 사고발생 신고를 전혀 하

지 않았으며, 사고발생은 신고시간보다 3시

간30여분 이른 오전 7시30분쯤이었던 것으

로 알려졌다.

공장 직원 A씨는 “염산 탱크가 처음 파손

돼 연기가 조금씩 나온 것이 오전 7시30분

쯤이었다”며 “오전 10시 이후부터 누출된 염

산이 공기 등과 반응해 염화수소로 바뀌면

서 흰 가스가 많이 생겼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250톤의 탱크 안에 200톤의 염산이 있었는데 상당량이 액·기체로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염산 탱크와 배관을 연결하는 밸브 부위가 강추위로 터져 금이 생겨 염산이 누출된 것

으로 추정했다.

염산은 물에 염화수소를 녹여 만든 용액으로 탱크 안에는 산도 35%의 염산이 저장돼 있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와 경찰,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은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환경당국은 탱크와 높이 1미터의 방호벽 사이로 유출된 염산을 저류조로 흘려보냈으나 배관이 얼어붙어 방

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방제과정에서 염산이 눈과 섞여 화학반응을 일으킨 뒤 기체상태인 염화수소로 변해 사방으로 퍼져 나가기

도 했다.

당국은 누출된 염산을 저류조로 옮긴 뒤 다시 공장 자체 폐수처리장으로 펌핑작업을 진행했다.

정만복 상주 부시장은 “탱크에 남은 염산을 5000톤의 오폐수처리장으로 옮기고 있다”며 “현재 80% 정도 작

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오폐수처리장에 저장한 염산에 대해서는 중화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당국은 염산이 공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인근 마을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오염수치가 나오지 않

았다고 밝혔으며, 사고 당시 공장에는 관리직 직원들이 일부 있었으나 공장이 가동중단된 상태라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2년 구미 불산(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의 기억이 채 가시기 전에 유사사고가 발생해 당국과

주민들은 다시 한번 큰 혼란을 겪었다.

신고가 접수되고 방제작업을 시작하면서 경찰은 공단 입구부터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했다.

당국은 주변 4개 마을의 주민 760명을 용운중학교로 긴급 대피시키는 조치를 했으나 환경청의 대기오염 측

정결과 오염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자 대피준비령을 해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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